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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보 - 제8회전국청소년마술경연대회 16기획
2018년 7월 30일 월요일

한편,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의 영예의 대
상은 개인으로 출전한 민준서 군이 차지했다.
대상을 수상한 민군은“예전에 대회에 나갔었

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자리에서 대상을
수상하게 되었다”며“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
하겠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이외에도, 최우수상에 이인성(C.S.I)군, 우수상

에 박상준(목포애향중)군, 장려상에 이규진(부
흥중)군, 인기상에 박주영(퍼니매직)군, 특별상
에 박성윤(아티스트)군이 차지해 수상의 기쁨
을 누렸다.

제8회 전국청소년 마술경연대회가 지난 28일 전주
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열렸다.
이날 행사는 사)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최

로 총 8명이 출전자로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.
심사위원으로 박명웅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사무총

장, 김영재 동아보건대학교 마술학과 교수, 소경희
사)국제문화예술협회 전임강사가 참여했다.
전주매일신문 조봉성 대표는 대회사에서“우리 사회

에 마술이 널리 확산되고 특히, 청소년들의 창의적 영
감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”고
말했다.
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에서“청소년들이 전

북에서 또 다른 비상을 꿈꾸고 실현해 나갈 것”을 기
원했다.
또한, 김승수 전주시장은“청소년 마술경연대회의

개최를 축하드리며, 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”
고 말했다.
행사를 주최한 김승곤 사)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

연맹 회장은“이번 대회를 통해 평소 갈고 닦았던 재
능을 유감없이 발휘해 꿈을 키워가는 잔치가 되길 바
란다”고 밝혔다.

민준서군의 카리스마 있는 무대.

박상준군의 불꽃쇼.

박성윤군의 퍼포먼스.

이규진군의 CD 퍼포먼스.

흰 비둘기 묘기를 벌인 박주영군.

프로마술사
의 특별무대.

이인성군의 코믹한 연기.

드라마틱한 연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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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종원군의 카드묘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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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전·특별무대를 벌인 초대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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